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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atum / 정오표

한약과 고농도 봉약침 병행요법으로 장기 재발 없이 호전된 
음부사마귀 환자 6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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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지 제 39권 제 2호 《한약과 고농도 봉약침 병행요법으로 장기 재발 없이 호전된 
음부사마귀 환자 6례 보고》에서 

1. 저자의 ‘허예인1ㆍ이재현2ㆍ권지수3ㆍ안지산3ㆍ정성훈3ㆍ정혜린4ㆍ홍순상5ㆍ이승욱6ㆍ강병수7,8ㆍ곽도원3’을
‘허예인1*ㆍ이재현2*ㆍ권지수3*ㆍ안지산3ㆍ정성훈3ㆍ정혜린4ㆍ홍순상5ㆍ이승욱6ㆍ강병수7,8ㆍ곽도원3’으로 정정
합니다. (동등기여 표기)

2. 영문 저자의 ‘Yein HurㆍJaehyun LeeㆍJisoo KwonㆍSeonghun JeongㆍJeesan AhnㆍHyerin Jeongㆍ
Sunsang HongㆍSeungwook LeeㆍByeongsu KangㆍDowon Gwak’을
‘Yein Hur1*ㆍJaehyun Lee2*ㆍJisoo Kwon3*ㆍJeesan Ahn3ㆍSeonghun Jeong3ㆍHyerin Jeong4ㆍ
Sunsang Hong5ㆍSeungwook Lee6ㆍByeongsu Kang7,8ㆍDowon Gwak3’으로 정정합니다. (동등기여 표
기)

3. 영문 저자 소속의 ‘Gwang-jin Kyung-hee Korean Medicine Clinic’을
‘Gwangjin Kyunghee Korean Medicine Clinic’으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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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문 윤리적 승인과 ORCID 사이에 
‘저자 기여도
모든 저자는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허예인, 이재현, 권지수는 논문 작성에 동등하게 기여하였다.’를 추가합
니다.

5. 본문 고찰의 ‘반면, 본 연구는 모든 환자에서 추적기간동안 음부사마귀가 재발하지 않았으며, 가장 오랜기간 
추적한 증례의 경우 치료 종료 후 4년 8개월까지 재발 없이 유지되어 한의 치료의 HPV의 재활성화를 장기적
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를
‘반면, 본 연구는 모든 환자에서 추적기간동안 음부사마귀가 재발하지 않았으며, 가장 오랜기간 추적한 증례
의 경우 치료 종료 후 4년 8개월까지 재발하지 않았다.’로 정정합니다.

6. 본문 고찰의 ‘이러한 학술적인 한계와 더불어 봉약침 시술 시 발생하는 통증 관리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봉약침은 주입 시 강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리도카인 등의 국소 마취
제 사용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향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눀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국소
마취제를 병행한 통증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환자의 통증과 시술에 눀한 부담을 줄이고, 치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눀된다. 아울러 향후 다수의 증례가 확보되고 체계적인 눀조군 연구를 통해 음부사마귀에 
눀한 한의 치료의 통계적 유효성이 확립되기를 기눀한다.’를
‘아울러 향후 다수의 증례가 확보되고 체계적인 눀조군 연구를 통해 음부사마귀에 눀한 한의 치료의 통계적 
유효성이 확립되기를 기눀한다.’로 정정한다.

7. 본문 요약의 ‘본 연구는 음부사마귀 환자 6례를 눀상으로 봉약침과 薏苡仁을 가미한 한약 치료를 시행하였다. 
6례 중 5례는 레이저 소작술 등의 선행 치료 후 재발한 환자였으며, 1례는 선행 치료 없이 내원하였다. 모든 
증례에서 병변의 완전한 소실이 확인되었으며, 치료 종료 후 8개월에서 4년 이상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재
발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의 치료가 음부사마귀의 재발 방지에 유효한 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
며, 향후 한의사의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권 확눀를 통한 통증 관리 체계가 보완된다면 임상적인 활용
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눀한다.’를
‘본 연구는 음부사마귀 환자 6례를 눀상으로 봉약침과 薏苡仁을 가미한 한약 치료를 시행하였다. 6례 중 5례
는 레이저 소작술 등의 선행 치료 후 재발한 환자였으며, 1례는 선행 치료 없이 내원하였다. 모든 증례에서 
병변의 완전한 소실이 확인되었고, 치료 종료 후 8개월에서 4년 이상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병변의 재발이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의 치료가 음부사마귀의 재발을 방지하는 유효한 치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로 정정한다.


